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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배포즉시 배포 2026. 2. 13.(금) 13:00

관세청장, 할당관세품목 통관현장 긴급 점검 ··· 
할당관세품목 반출지연 적발 직원 치하

 - 할당관세 혜택은 국민들 위한 것, 작은 위반행위 하나라도 현장에서 
즉각 대응해 줄 것을 당부

  관세청장은 2월 13일(금) 인천항 소재 보세창고를 방문하여 수입 먹거리 

통관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단속 직원들을 격려했다. 

  관세청은 지난 수요일(2.11) 출범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전담

조직(TF)”에 앞서 2월 6일(금) 주요 항만 세관장들과 “수입먹거리 물가안정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통관 및 보세구역 보관 실태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2월 12일(목) 수입통관이 완료된 할당관세품목 292톤을 시중

으로 즉시 반출하지 않고 보세구역에 보관하고 있는 업체를 적발하였다. 

  이에, 관세청장은 단속 현장을 방문하여 위반 행위 적발 경위를 보고 받고, 

물가안정 대책을 즉각 행동으로 옮긴 직원들을 치하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적폐는 한 번에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진심을 다해서 작은 거라도 시도 때도 없이 해 줘야 개선된다”는 대통령 

말씀을 언급하며,

  “할당관세 혜택이 국민들에게 오롯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작은 위반 행위 

하나라도 현장에서 즉시 바로잡아 줄 것을 당부”하고, “현장 직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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